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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다거북, 7년간의 치료와 보호 끝에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 2019년 제주에서 심각한 부상으로 구조된 뒤 7차례 수술 및 치료 진행
 - 10월 15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자연으로 방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제주 해안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구조
되어 약 7년간 치료와 보호를 받아온 붉은바다거북을 10월 15일(목)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해당 개체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좌초된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시 그물과 낚시도구 등으로 인해 좌측 
상완부가 노출되고 오른쪽 어깨 근육과 식도가 손상되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었으며, 빈혈까지 확인되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구조부터 치료와 보호까지의 전(全) 과정은 해양 동물 전문 구조·치료
기관으로 지정된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진행되었다. 손상된 부위의 봉합과 
반복적으로 발생한 염증 제거 등을 위해 총 7차례 수술을 진행하였고, 
바다거북 최초로 특수장비를 활용한 음압 치료도 병행하였다. 특히, 오랜
치료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2월 마지막 수술을 통해 남아있던 염증 조직을 제거한 이후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다.
  방류 장소인 광치기해변은 처음 구조된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모래사장에서 
바다거북이 스스로 바다까지 이동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개체의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위성 추적 장치와 개체 인식표는 부착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방류가 있기까지 지난 7년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힘써주신 수의사와 사육사 등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바다로 돌아간 붉은바다거북이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조난 또는 부상 입은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부터 자
연 복귀까지 해양생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성 (051-773-5310)

해양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최진솔 (051-773-5315)

참 고  붉은바다거북 사진

구조 당시

수술 음압치료

마지막 수술 이후 최근


